
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WC-E (선수

부) 32강전에서 강승미가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.

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

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의 일정

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다.

17개 시도 선수 임원 및 관계자

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

는 알파인스키, 스노보드, 크로스컨

트리스키, 바이애슬론, 아이스하키,

컬링, 빙상(쇼트트랙) 등 7개 종목

에 걸쳐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

열전이 펼쳐진다.

3년만에 진행될 대회 개막식은

오후 4시부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

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새로운시

작, 다시 꾸는 꿈 이라는 주제로 장

애인동계체육대회 20주년을 맞아

그 동안의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의

대가 구성될 예정이다.

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동계스포

츠에 대한 장애인 참여인구가 증가

함에 따라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

2018 평창패럴림픽이 열렸던 제15

회 대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

해 2021년 제18회 등 두 번에 걸쳐

개최되지 않았다. 대회 개최지는 대

부분 서울과 강원, 경기 일원에서

열렸지만 2012년 제9회 대회는 전

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했다.

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휠체어

컬링(4인조, 2인조), 알파인스키,

크로스컨트리스키, 바이애슬론 등 4

개 종목에 선수 6명, 임원 7명 등 13

명이 참가해 알파인스키와 크로스

컨트리스키, 바이애슬론에서 5개

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

있다.

지난해 열린 제19회 대회에서는

한상민이 알파인스키에서 금메달 2

개, 원유민이 크로스컨트리스키와

바이애슬론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

하며 세종, 경북, 광주, 대구 등을

제치고 종합 13위를 차지했다.

조상윤기자 sycho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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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겨울스포츠 축전 20주년 맞았다

일본 고교 사이클 선발팀이 전지훈

련을 위해 제주를 찾는다.

제주도자전거연맹(회장 고혁남)

은 임원 선수 등 21명으로 구성된

일본 고교 선발팀이 9일부터 13일

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

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

밝혔다.

일본팀은 2016년부터 2019년까

지 매년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실

시했으며,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

간 중지됐다가 올해부터 대규모로

전지훈련을 계획했다.

제주 전지훈련은 한라산을 중심

으로 한 가파른 도로와 자연환경이

잘 어우러져 선수들의 훈련효과가

탁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사카이다 단장은 실제로 이곳에

서 훈련 후 일본에서의 성적이 급

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면서 또한

제주도 자전거연맹 관계자들의 헌

신적인 협력에 많은 도움을 얻고

있다 고 전지훈련 인연과 배경을

소개했다.

훈련은 매일 150㎞ 이상의 고강

도 훈련을 예정하고 있으며, 올해

창단된 제주도청 실업팀과도 공동

훈련을 계획하고 있다. 조상윤기자

제주국제대학이 올 시즌 대학축구

1부리그인 U리그 1로 승격되며 새

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.

8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7일

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실시된

2023 U리그 권역 추첨에서 제주국

제대는 상지대를 비롯 성균관대, 단

국대, 김천대, 대구대, 한양대, 카톨

릭관동대, 숭실대와 함께 U리그1의

2권역에 편성됐다. 단국대(우승)와

김천대는 지난 시즌 왕중왕전 타이

틀을 놓고 격돌한 강팀들이다.

제주국제대는 지난 시즌 U리그 2

의 10권역에서 11승 3무의 전적을

기록하며 1위로 U리그1로 승격했다.

앞서 U리그는 지난 시즌 처음으

로 1,2부로 나눠 승강제를 실시했

다. 이에 따라 올해는 총 84개 팀이

U리그1(1부)와 U리그2(2부)로 나

뉜다. 1~4권역으로 이뤄진 U리그1

은 3월 17일, 5~10권역으로 이뤄진

U리그2는 3월 24일 개막한다.

경기는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

한다. 9개 팀씩 편성된 U리그1은

팀당 16경기, 8개 팀씩 편성된 U리

그2는 팀당 14경기를 한다. U리그1

의 경우 리그를 마친 후 11월경 왕

중왕전이 치러지며 왕중왕전 참가

팀 숫자는 추후 공지된다.

6개 팀이 승격 및 강등되는 구조

다. U리그1의 각 조 최하위(9위) 4

팀과 8위 중 성적 하위 2팀을 더해

총 6팀이 강등된다. 반면 U리그2

각 조 1위 6팀이 승격한다. 지난해

성적에 따라 한양대, 대구대, 영남

대, 한일장신대, 배재대, 제주국제

대가 올해 U리그1으로 승격했다.

한편 2021년 창단한 제주한라대

학은 지난 시즌 U리그2 5권역에서

6위를 기록했으며, 올 시즌 6권역

에서 세경대, 서울대, 수원대, 칼빈

대, 한라대, 장안대, 여주대, 순복음

총회신학교와 1부 승격을 위한 대

장정에 나선다. 조상윤기자

킹 압둘자바 기록 넘어섰다 8일(한국시간)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

열린 LA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2022-2023시즌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킹 르브론

제임스(39)가 3쿼터 종료 10.9초를 앞두고 골대 정면에서 페이드어웨이슛을 성공시키며 이날 득점
을 36점으로 늘렸다. 이전 경기까지 개인 통산 3만8352점을 기록 중이던 제임스는 이로써 3만8388

점을 쌓아 34년 동안 깨지지 않던 압둘자바의 이 부문 최다 기록(3만8387점)을 경신했다. 연합뉴스

우리국민 10명 8명 가량은 한 달에

한 번 이상 산이나 숲을 찾는 것으

로 나타났다.

산림청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

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

실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

(도보 여행(트레킹)길, 산림레포츠

길, 탐방로, 휴양 치유길) 국민 의식

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.

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

(두 달에 한두 번 포함) 등산이나

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

인 남녀의 78%인 약 3229만 명으로

2021년(77%) 대비 1% 증가했다.

등산 인구는 74.1%로 2021년

(62.3%)에 비해 11.8% 증가한 반면

숲길 체험은 81.2%로 2021년

(89.5%)보다 8.3% 감소했다. 남성

등산 숲길 체험 인구는 80%로 2021

년(79%)에 비해 1% 증가했고, 여

성은 77%로 2% 늘었다.

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%,

50대(85%), 40대(71%), 30대

(70%), 20대(59%)로 나타났다. 40

대와 50대 등산 숲길 체험인구 비

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적으

로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지역별로는 충청권이 82%로 가

장 높게 나타났으며, 영남권

(81%), 호남권/제주(80%), 서울

(79%), 경기/인천/강원(77%) 순으

로 높게 나타났다.

등산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

라는 응답이 75%로 가장 높았고, 산

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49%, 경

치 분위기가 좋아서 48%로 나타났

다. 건강을 위해 산에 간다는 인구

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비율이 증가

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등산 인구 중 39%는 가족과 함께

등산을 하는 경우 많았으며, 32%는

혼자, 23%는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

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. 등

산 소요 시간은 3∼4시간(41%)이

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2시간 이하

(38%), 5∼6시간(15%), 7∼8시간

(3%), 8시간 이상(3%) 순이었다.

한편 지난해 한라산 탐방객은 85

만744명으로, 전년(65만2706명) 보

다 30.3%(19만8038명) 증가했다. 한

라산 탐방객 수는 2015년 125만5731

명까지 늘어난 뒤 2016년 106만5898

명, 2017년 100만1440명, 2018년 89

만1817명, 2019년 84만8279명으로

매년 감소했다. 2020년과 2021년에

는 코로나19 유행과 한라산 탐방예

약제 도입 등으로 각각 69만9117명

과 65만2706명까지 줄었다.조상윤기자


